
국제부품소재산업 전시회 성료

국제 부품소재산업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

5월 25-28일 4일간 KINTEX에서 열린 <2011 국제부품·소재산업전>에는 중국, 일본, 러시아, 인디아, 유럽

등 9개국에서 국내시장에 관심있는 유력 바이어 70여명이 참여해 국내기업과 1대1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

어졌다.

전자, 부품, 소재 등 각 산업분야 해외 바이어들의 예약 상담과 현장 상담 총 100여건이 성황리에 진행돼 참

가기업들이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물꼬를 텄다는 후문이다.

특히, 25일 개최된 대·중소기업 구매 상담회에서는 50여개 주요 대기업과 300여개의 중소기업, 주요 공공기

관이 사전 매칭을 통해 참여해 1대1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는

평가를 받았다.

27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화학소재 분야 부품 소재 신뢰성평가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화학융

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의 부품 소재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전문화된 기술컨설팅

도 진행됐다.

전시회에 참석한 한 전도성 소재 개발 관계자는 “다양한 형태의 상담의 장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

기업에게 자사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”며 “다만, 상담예약이 조기 마감된 곳도 더러 있어 사전예약에

적극적이었던 곳이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것”이라고 전했다.

국제부품소재산업전은 KINTEX와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경연전람이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, 경기도, 한

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6회째를 맞았다.

부품·소재 핵심기술의 판로 지원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부품·소

재 전문 전시회로 2011년에는 150사의 400개 부스가 설치됐다. <김지연 연구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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